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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교안 총리, 대통령 담화 이후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 강조

- 전 내각과 공직자들에게 차질없는 업무 추진으로 국민불안 최소화 당부

□ 황교안 국무총리는 11.30(수) 아침 총리실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,
전날(11.29) 있었던 ‘대통령 담화’와 관련하여,

ㅇ “어려운 상황이지만 전 내각과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본연의 

업무에 매진하여 국정이 차질없이 운영되고, 국민들께서 불안해

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“을 당부하였다.

ㅇ 특히, “민생 관련 대책은 한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며,

법안 예산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막바지 노력을 다해 달라”고 

강조하였다.

ㅇ 또한, 전부처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에게 “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

되지 않고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달라”고
당부하였다.

□ 아울러, “대통령을 보좌해온 국무총리 입장에서 국민 여러분께

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”고 하면서,

ㅇ “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, 국회가 하루 속히 대통령 진퇴와 관련한

후속 일정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


